
6ㆍ25전쟁 초기 장사상륙작전의 전개과정과 성격*

 

양 영 조**

                                               

1.서 언

2.유격대의 편성과 훈련

3.장사상륙작전 계획과 준비

4.장사상륙작전 전개과정

5.결언-장사상륙작전의 성격

1.서 언

1950년 9월초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킬 인천

상륙작전을 한창 준비하고 있었다.그러나 당시 동부전선을 방어하던 한국

군 제1군단을 포함하여 낙동강방어선 일부가 돌파될 위기를 맞고 있었다.

특히 한국군 제1군단 예하의 국군 제3사단이 구룡포로 해상 철수한 후 포

항 남쪽에서 북한군 제5사단과 대치하였고,포항 서쪽의 안강 지역에서는

수도사단 예하부대들이 북한군 제12사단에 맞서 분전하고 있었으나 경주마저

* 이 글은 2009년 6월 22일 경북 영덕군과 장사상륙참전유격동지회가 공동 주관한『장사상

륙작전 학술세미나』(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글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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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이때 육군본부는 포항지역 방어선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개

대대 규모의 유격대를 해상으로부터 장사동 해안에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

였다.육군본부의 계획은 유격대대를 투입하여 “한국군 제3사단이 포항 남

쪽에서 공격을 개시할 때,적의 후방을 교란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1)장

사 부근의 지형적인 특징은 동해안 포항 북쪽 약 25km 지점에 위치한 좁

은 해안이고,서남북의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인 분지형태라는 것이다.장

사 남쪽에 위치한 지경리 고지와 북쪽의 부흥리 고지는 해발 200m로서 당

시 북한군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장사상륙계획은 당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하던 유엔군사령부 지휘계통

으로 부산에 있는 한국 해군의 미군 수석 고문관 루시(MichaelI.Luosey)

중령에게 지원 지시가 내려질 만큼 유엔 해군과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진 작전이었다.2)

이 작전이 계획될 때 서해안에서도 유사한 작전이 전개되고 있었다.즉

1950년 9월 12일 밤 전북 군산 해안에 미 육군의 엘리 대령이 지휘하는 미

군과 영국군 연합상륙부대가 인천상륙작전을 기만하기 위해 양동 상륙작전

을 감행한 것이다.이 작전은 상륙돌격의 일환인 것처럼 북한군을 기만하

기 위해 군산 해안정찰까지 시도한 양동작전이었다.그러나 상륙부대가 상

륙하자마자 북한군에게 노출되어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지원요청을 받은

유엔 함대와 항공기가 출동하여 북한군을 제압하였다.결국 군산상륙부대는

3명의 사상자를 내고 13일 새벽 특별한 성과 없이 철수하고 말았다.3)

1)RoyE.Appleman,SouthtotheNactong,NorthtotheYalu,USGPO,1961,p.568.

2)WalterKarig,Malcolm W.CagleandFrankA.Manson,BattleReport:TheWarin

Korea(New York:Rinehart,1952),pp.211~222.최초에는 미 제8213특공중대에게 상

륙작전의 임무가 부여될 예정이었으나 국군 제3사단으로 변경되었으나 제3사단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밀양에서 훈련받고 있는 유격대를 선정했다고 했다.Ed.Evanhoe,

Dark Moon;8th Army Specialoperationsin theKorean War(Annapolis:Naval

InstitutePress,1955),pp.25~27;조성훈,『한국전쟁시 유격전사』,2003,군사편찬연구

소,p.96.이 자료 이외에도 2009년 10월 1일자 MBC에서 제작 방영한 「장사상륙작전

다큐멘터리」에서의 한국군 및 미군 참전자 및 관련자 인터뷰 내용도 참조가 된다.

3)WalterKarig,BattleReport:TheWarinKorea,pp.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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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렵 대부분의 유엔 해군의 함정들은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인천방면

으로 투입되었지만,일부의 화력지원함정들이 동서해안의 전선부대를 지원

하는 동시에 인천상륙을 기만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하고 있었다.서해안기

동전대(앤드류스 소장)와 동해안기동전대(하트만 소장)가 각각 동서해안에

함포사격을 집중하였다.동해안 하트만 제독의 함정들은 9월 14일∼15일

삼척 일대를 집중적으로 포격하였으며,특히 15일 한국해역에 최초로 도착

한 미조리(Missouri)함이 헬레나함과 브러쉬함에 합류하여 16인치 함포로

삼척 일대의 도로와 집결지,보급소 등을 강타하였다.4)

본고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기만하고 안강-포항 일대의 한국

군 제1군단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크게 기여한 장사상륙작전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이에 관해서는 몇 편의 연구들이 있으나,부

대편성과 명령,그리고 상륙작전 전개과정에 있어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5)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와 1차 자료 및 참전자들의 증언 등을

기초로 하여 장사상륙부대의 편성과 훈련,상륙작전의 전개과정,그리고 상

륙작전의 성격 등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2.유격대의 편성과 훈련

(1)유격대의 부대 편성

6ㆍ25전쟁이 발발한 직후 전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수도가 대구로 이전되

4)6ㆍ25전쟁에서 참전하여 활동한 미조리(Missouri)함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함정 중의
하나이다.미조리함은 5년 전 일본의 항복을 받기 위해 도쿄만에 머물러 있었고,5주전
순항훈련 중 1950년 9월 15일 동해안에 도착하였다.WalterKarig,BattleReport:The
WarinKorea,p.244.

5)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해군사』제1집,해군본부,1954;WalterKarig,BattleReport:
TheWarinKorea;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3권,국방부,1970;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인천상륙작전』,국방부,1983;육군본부,『한국전쟁과
유격전』,육군본부,1995;육군본부『한국전쟁 시 학도의용군』,1994;조성훈,『한국전쟁

의 유격전사』,군사편안연구소,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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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참전하였다.특히 대구로 피난 온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조국을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참전을 지원하였다.전쟁 전 기간

가운데 이 시기가 가장 많은 학도의용군들이 참전을 지원하여 활동하였다.

전쟁초기 한국군은 병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격대의 편성

은 이들 학도의용군의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통상 육군본

부 정훈감실이 수천 명의 학도기간대원들의 자원을 기초하여 유격대 편성

을 지원하거나 협조하였다.

전쟁 초기 유격전의 필요성은 최초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먼저 제기된

바 있었다.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이전인 8월 초에 이 대통령은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북한군 후방에서 상륙작전이 필요하다는 입

장을 나타내면서 많은 한국청년들이 싸울 의사가 있으며,심지어 유격대원

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6)이에 개전 직후 임명된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도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예하부대에 유격대를 편성하도록 지

시했다.그는 유격대를 편성하여 신속하게 북한군 후방에 침투시켜 동부전

선의 포항지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차단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군 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유격대가 편성되기 시

작하였다.즉 육군본부 직할 유격대,일선 부대 유격대,낙오병 등으로 편

성된 유격대 등 여러 형태의 유격대가 편성되었다.7)육군본부는 적의 남진

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후퇴하는 정규군의 병력을 정비 및 재편하는 한편

유격대를 편성했다.유격대의 창설 시기는 전세가 매우 어려웠던 전쟁초기

북한군의 남진시기 주로 편성되었으며,유격대원들은 모두 단기간 작전을

위주로 하고 북한군 후방에서 조직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유격전을 전개

하지는 않았다.

전쟁 초기 유격대는 대체로 육본 직할 유격대와 육본 독립 유격대로 구

분된다.먼저 육본 직할 유격대로는 유격사령부,을지병단,결사유격대,제

6)「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1950.9.9),『대한민국사료집』제29집,국사편찬위원회,

pp.339~340.

7)조성훈,『한국전쟁의 유격전사』,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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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2부대 등이 있다.유격사령부 예하 유격대는 북한군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부대라기보다는 패잔병과 좌익 빨치산에 대한 토벌작전을 위한 부대

로 북한군 유격부대에 대치한다는 의도에서 편의상 부여한 수준이었다.육

본직할 유격대대는 6개 대대로 편성되었으나,각 대대가 일시에 편성된 것

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임시로 창설된 후 1950년 10월초 유격사령부가 창

설된 것이었다.

유격사령부는 사령관이 전 청년방위군 고문단 김관오 대령,참모장이 전

선호 대령이었으나 조직이 완전하게 편성된 상황이 아니었다.8)김관호 대

령은 중국 군관학교인 운남강무당을 졸업한 후 장개석 국민당군에서 대령

까지 진급하였고,참모장 전성호 대령은 일제시기 독립군의 하나인 북로군

중대장을 역임했다.이들의 편성은 유격전의 경험을 고려한 것이었으며,이

들을 통해 훈련과 장비가 부족한 대원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도록 한 것이

었다.9)

한편 육본 독립 유격부대로는 유격총사령부 예하 제1,제1유격대대가 있

었다.유격대총사령부(최윤동 의원)는 거의 이름뿐인 사령부에 지나지 않았

으나 병력을 모집하여 유격대를 편성하거나 윤군본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10)1950년 8월 초순 육군본부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은 작전계

장 방원철 소령에게 예비 병력을 동원하여 유격대를 편성하라는 지시를 하

달하고 있었고,이에 따라 편성된 부대가 육군 독립 유격대대였다.11)

육본 독립 제1,제2유격대대는 육본직할 유격대대와는 달리 육군 정훈감

실의 협조로 조직된 학도기간대원 가운데 일부가 북한군 후방에 침투시킬

유격대로 육본 독립대대로 편성된 것이었다.이들은 유격총사령부 예하로

8)육군본부,「특별명령」제191호(1950.9.18).

9)조성훈,『한국전쟁의 유격전사』,pp.85~86.

10)하명윤,『내 생애의 여적』,2002,p.59.일부 참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밀양에 유격총

사령부(사령관 최윤동)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자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이것은 육군 직할 유격사령부(원주)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최윤동 의원은

최세창 장군의 부친으로 일제시기 독립운동을 했고 제헌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p.97.

11)방원철,『무명용사의 열혈전기실기』,1958,pp.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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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되었으며 육본 작전교육국장 강문봉 대령 명의로 조직된 유격대였다.

이들 중 독립 제2유격대대는 육본 정훈감실 문이정 소령이 편성한 부대

였다.문 소령이 경상북도 학도기간대를 창설하여 대구지역 중학교 3학년

이상 학도호국단 간부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편성한 것이었다.대

원들 가운데에는 일부 피난민도 있었으나 90% 이상이 경북지역 출신 학생

들이었다.때문에 대원들은 자신의 부대를 학도병부대로 인식했다.12)이

부대는 영천 금호초등학교에 주둔했다가 잠시 대구에서 훈련을 한 후 8월

20일 밀양으로 이동하여 독립 제2유격대대로 편성되었다.제2유격대대는

얼마 후 9월 8일 동해지구경비사령부 제1경비대대로 재편되어 9월 하순까

지 전술교육을 받았으며,밀양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이동하였다.그 후 이

들은 10월 8일 부산항에서 강원도 죽변 지역에 상륙하여 주변 일대의 공공

시설을 경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13)

다음으로 독립 제1유격대대는 육본 계엄민사부 동원과장 이명흠 대위가

편성한 부대였다.이 부대는 이 대위가 대구역 광장에서 학생들을 모집하

여 창설한 유격대였다.이들은 대구역 광장에 나가 적극적으로 모병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였다.독립 제1유격대대의 편성에는 이명흠

대위의 역할이 컸으므로 먼저 그에 관한 이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명흠(후에 이종훈으로 개명)대위는 육사 제5기생으로서 전쟁 전에 소

위로 임관하여 전방에서 소대장,중대장을 마친 후 국방부 내에 정훈국이

창설될 때부터 정훈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전쟁 직전 서울시내 형무

소에 수감 중이던 사상범과 이북에서 월남한 젊은이들을 한 곳에 모아서

교화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1950년 8월경까

지 대구를 중심으로 군․관․민의 사기앙양,적군의 귀순공작 등 선무공작을

주로 전개하였다.당시에 그는 국방부 정훈국 ‘대적공작대장’(對敵工作隊長)

이라는 직책을 수해하면서 유격부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12)이 부대의 단대호는 참전자 증언과 자료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여기에서는 하명

윤의 증언내용에 따라 제2유격대대로 기술한다.하명윤,『내 생애의 여적』,p.59.

13)육군본부,『호국용사 6.25참전 전투수기』4,육군본부,2000,p.340.



6ㆍ25전쟁 초기 장사상륙작전의 전개과정과 성격 47

되었다.특히 그는 북한군이 전면공격 전에 항상 유격대를 후방에 침투시

켜 아군을 교란시킴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

을 잘 알고 있었다.그는 즉시 유격대 조직의 필요성을 정훈국장 이선근

대령에게 건의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그러던 중 이 대위는 보직이 변경되어 육군본부 계엄민사부 동원과장으

로 모병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14)그는 계속하여 유격대 편성의 필요성

을 절감하고 육본 작전교육국장 강문봉 대령에게 이를 건의하였다.그는

마침내 아군이 낙동강전선에서 위기를 맞고 있던 1950년 8월 중순경 유격

대를 조직하도록 육본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 대위는 최초 강칙모(후에 함북 지사)의 대한애국단 단원 몇 명을 인

수하여 이들과 함께 대구시내에서 대원들을 모집하였다.15)이 대위는 대구

역 앞에 있는 광장으로 나가 모병운동을 전개하였다.그는 인파로 북적대

는 틈바구니 속에서 마이크를 잡고 3일 동안 밤낮없이 “조국을 우리 학생

의 힘으로 지키자”고 외쳤다.당시에 대구 계성중학교 3학년(19세)으로서

자원했던 강정관(현 유격동지회 부회장 겸 대구 지회장)은 자신의 유격대

참여 동기와 경위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16)

당시에 학교는 휴교 중이었다.매일 학교에 나가서 지키고는 있었으나 전

세는 더욱 아군에게 불리해지는 듯이 보였다.그래서 어린 마음에서도 나라

없는데 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그래서 생각 끝에 자

원입대를 결심하고 유격대 모병소를 찾아갔으나 너무 어리다고 하면서 학교

장의 추천서를 요구하였다.당시 계성중학교 신태식 교장 선생님을 찾아뵙고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기꺼이 추천서를 써주시기에 이를 받아들고 곧바

로 모병소로 다시 가서 입대수속을 하였다.나는 무남독녀의 몸이라 차마 부

모님께 직접 말씀드리지도 못한 채로 나의 교회 및 동리 친구 12명과 함께 유

격대에 입대하였다.

14)육군본부,『한국전쟁과 유격전』,p.55.

15)육군본부,『한국전쟁과 유격전』,pp.55~56.

16)육군본부,『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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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시기는 대구 시내는 북한군 박격포의 포탄이 십여 발 떨어져 정

부와 주요 군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등 가장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

었다.이때 많은 피난민들이 다시 짐을 꾸려 남하하기도 하였지만,일부의

시민들은 군에 자원하여 나서고 있었다.이에 고무되어 많은 수의 학생들

도 군의 모병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이 대위는 모병 장소에 온 인원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사상이 건전하며 키가 크고 담

력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선별했다.

대구역 광장에는 상당수 인원이 모병에 응해 자원하였다.그는 간단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명을 선발하여 당시 유격대총사령부가 위치한

밀양으로 향하였다.이들은 대구역에서 화물열차를 이용하여 1950년 8월

24일 16:00경에 밀양역에 도착하였다.밀양에 도착한 대원들은 역에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농협 미곡창고로 이동하였다.여기서 이들은 가마

니 2장씩을 받아 취침준비를 하고 23:00쯤 되어서야 주먹밥 한 덩어리로

허기를 채울 수 있었다.대부분 부모 곁을 처음 떠나온 학생들인지라 어려

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첫 날을 보내고 부대편성을 위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한 후 도착한

3일이 지난 후 8월 27일 대대 편성을 단행하였다.부대 편성에는 당시 제

헌의원으로서 밀양에서 유격대총사령부를 조직하여 유격대원 모병운동과

부대편성을 지원하던 최윤동 의원의 역할이 컸다.그는 국군이 후퇴를 거

듭하자 밀양에서 영남지역의 청년들을 개인적으로 규합하여 일종의 유격부

대를 편성하고 있었다.제1유격대대의 전체인원은 처음부터 대구에서 모집

된 200명과 밀양에서 최윤동 의원에 의하여 이미 모집되어 있던 학생과 청

년 560명이 합해져 최종적으로 772명이 편성되었다.17)

17)이명흠 대위와 최윤동 의원이 모집한 유격대 인원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다소 차이가 있

는 편이다.육군본부,『한국전쟁 시 학도의용군』,p.133에서는 이 대위가 대구에서 560

명을,밀양의 최윤동의 160명 혹은 200명을 합하여 772명을 편성하였다고 기술하였고,

최재명의 증언에 의하면,최윤동 의원이 1,000여명을 모집하여 이 가운데 560명만 대원

증을 받았다고 하였다.최재명,『버림받은 충혼』,1993,p.6;이명흠 부대장은 제1유격

대대가 1951년 2월 육군 정훈 제1대대로 전환되자 제1유격대대의 772명을 기념하여 제

772부대로 제정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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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제1유격대대 부대장은 이명흠 현역 대위였고 부대 통상명칭은 부대

장 이명흠의 ‘명’자를 따서 명부대라 하였다.18)밀양에서 제1유격대대를 편

성할 때에는 대대본부 및 예하 3개 중대 편성으로 이루어졌지만,아래의

명부대 편성은 실제 상륙작전에 투입되기 직전(9월 13일)편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이 부대에는 유격전 전문가로 알려진 전성호 현역 대령이 전술고문으로,

전 중국 국민당군 소장출신이며 민간인 신분인 박영선을 정략고문으로 편

성하였다.이들이 어떤 연유로 명부대의 고문으로 편성되었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미처 훈련되지 않은 유격대원들의 상륙작전을 지도하기 위해 육본

에서 지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명부대의 주요 편성은 다음과 같다.

부대 고유 명칭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

부대 통상 명칭 :명부대

총사령관(대대장):육군 임시 소장 이명흠(현역 대위)

전술고문 :육군 현역 대령 전성호

정략고문 :전 국민당군 소장 박영선

참 모 장 :육군 임시 대령 백운봉(유격대 부관)

본부사령 :육군 임시 소령 조 경

인사참모 : 중령 이수희

작전참모 : 중령 김응록

정보참모 : 중령 이응삼

군수참모 : 중령 이태호

정훈부장 : 소령 서상덕

의무부장 : 소령 이봉구

통신부장 : 소령 권찬두

연 락 관 : 현역 중위 이흥배

제28연대장(제1중대):육군 임시 대령 이영훈(9월 14일부 이수희)

18)명부대의 창설 명령은 국본「일반명령」(육)제72호에 의거하여 4283(1950년)년 9월 18일

00시부로 사후에 이루어진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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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연대장(제2중대):육군 임시 중령 문학경

제32연대장(제3중대): 〃    대령 이원직

제37연대장(제5중대): 〃    대령 오운환

명부대는 4개 중대로 편성된 대대규모의 부대였으나 북한군을 기만하기

위해 부대 규모를 대대를 사단으로,중대를 연대로 각각 위장하여 편성하

였고,지휘관 및 계급도 위장하여 부여하였다.각 연대병력은 180여명으로

편성되었으며,부대장은 동해안지구소공총사령관,부관은 참모장,제1중대

장은 제28연대장,제2중대장은 제29연대장,제3중대장은 제32연대장,제5중

대장은 제37연대장으로 각각 호칭되었고,계급도 임시 대령으로 부여했

다.19)독립 제1유격대대는 유격대원들 중에서 약 80%에 해당하는 600여명

이 주로 18,19세에 불과한 학생들이었고 심지어 15세의 어린 학생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20)

(2)유격대의 훈련

독립 제1유격대대는 1950년 8월 27일 편성 당일부터 훈련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중고등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기초부터 구보와 제식훈련을 시

작하였다.이들은 개인화기는 고사하고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

었기 때문에 주로 체력단련이나 정신교육을 위주로 교육을 받았다.유격전

과 특수작전 훈련 시에는 전 인민군 장교출신 국군 박창암 중위가 2명의

현역 사병과 함께 와서 유격대대를 지도하였다.21)

19)이명흠 부대장은 장사상륙작전이 끝난 후 뒤에 1951년 4월경 부하들의 계급사칭을 방치

했다는 이유로 대위로 강등 당했다고 했으나(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 ,pp.78~79),

명부대 뿐만 아니라 통상 유격대 대원들의 계급은 적을 기만하기 위해 원계급보다 높게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독립 제1유격대대원들은 작전개시 후인 9월 18일

정규군으로 입대명령과 군번이 부여되었으며,군번은 0365427-6157번이었다.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p.99.

20)WalterKarig,BattleReport:TheWarinKorea,p.248.

21)일부에서는 독립 제1유격대대의 군사훈련은 방원철 소령이 담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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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격대는 비록 부대편성 직후 장비나 훈련 등 여러 가지가 미비하였지만,

본인들이 직접 자원하였기 때문에 정신력만큼은 충만해 있었다.유격대원들

의 정신력은 훈련과정에서 육체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훈련일정은 짧았으나 훈련내용은 비교적 강도 높고 밀도가 있는 편이었다.

훈련 과정에서 사격훈련 도중 조교 2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

기도 했다.22)

밀양에서 독립 제1유격대대의 훈련은 짧은 일정으로 끝났다.훈련을 시

작한지 일주일 후인 8월 31일에 명부대는 육군본부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

으로부터 밀양에서의 훈련을 중단하고 즉시 부산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이다.이들은 작전국장의 지시에 따라 부산으로 이동하였고,부산

문현동에 있던 육군본부 청사 내에서 숙식하며 대기하면서 훈련을 계속하

게 되었다.

명부대는 육군본부 작전국장 강문봉 이름으로 발행된 ‘육본직할 유격대

원’이란 대원증을 발급받고 본격적으로 유격훈련에 재돌입하였다.여기에서

는 밀양에서의 훈련에 비해 좀 더 체계 있고 전문적인 유격전 훈련내용이

마련되었다.훈련은 크게 두 분야 즉 정신교육과 전술교육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전자에서는 국가관을 함양시킨다는 목적 하에 민주주의 이념과

민족문화사 등이 교육되었으며,후자에서는 군사학,병기조작법,사격술,

소대 및 분대공방,교량 파괴법,토치카 파괴법 등 주로 유격대 활동에 필

요한 훈련이 실시되었다.이 외에 북한군후방지역에서의 작전 시 필요하다

는 판단 하에 ‘장백산 줄기줄기…’로 시작되는 빨치산 군가와 함께 몇 곡의

인민군 군가를 학습하였다.

훈련 시에 사용된 장비는 대부분 북한군으로부터 직접 노획한 북한군 장

비였다.대원들은 소련제 소총을 비롯하여 기관총,막심중기관총,박격포

등의 장비와 북한군 복장으로 무장하였다.그러나 훈련은 또다시 미처 약 2

주일도 되지 못해 끝나고 말았다.나중에 알려진 것이지만,이때 이미 명부

대의 실전 투입이 논의되고 있었던 것이다.

22)조성훈,『한국전쟁의 유격전사』,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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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사상륙작전 계획과 준비

(1)장사상륙작전 계획

이명흠 부대장은 육본에서 부대를 훈련시키던 중 1950년 9월 10일경 작

전국장 강문봉 대령의 호출을 받았다.그는 실전에 참전할 수 있을 것이라

는 기대를 갖고 갔지만 강 국장으로부터 전혀 이해하기 어렵고 실행 불가

능한 임무를 지시받았다.강 국장은 회의용 탁자위에 놓여 있는 군사지도(5

만분의 1)지도상의 어느 한 지점을 응시하며 명부대장에게 그 지점으로

상륙작전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다.포항북쪽 적의 후방지역에 위치해 있

는 장사 해안이었다.강 국장은 육해군총사령관 겸 육군 총참모장인 정일

권 소장으로부터 유격대를 투입하라는 명령을 받고 장사상륙작전을 지시하

기 위하여 이명흠 대위를 호출한 것이었다.

명부대장은 강 국장으로부터 장사지역 상륙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혀 이

해할 수 없었다.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륙작전은 유격대 역량으로는 도

저히 수행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득하였다.23)이 대위는 훈

련도 제대로 안된 대대급 유격대 병력으로는 이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자칫 유격대 대원들 전원이 희생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또한 포항-기계

일대에는 북한군 제12사단과 제5사단 등 북한군 정예부대가 전선을 돌파하

기 위해 전력을 집중하고 있었고,유격대의 작전지역인 영덕 남정면 장사

리 일대에도 북한군의 방어진지가 편성되어 있었다.때문에 그는 유격대대

만으로 상륙작전을 전개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다고 생각하여 수차례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그러나 장사상륙작전 계획은 이미 육군본부에

서 결정한 사항으로 번복할 수 없는 작전이었다.

강 국장은 이명흠 부대장에게 당시의 전선 병력배치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정규부대로는 이 작전을 감행할 여유가 도저히 없음을 강조하였다.

23)육군본부,『한국전쟁 시 학도의용군』,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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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렵은 나중에 알려진 바이지만 ,유엔군사령관의 단호한 지시 하에 인

천상륙작전을 감행할 시점에 있었으며,이를 위하여 가용한 병력이 모두

동원되었기 때문에 장사지역에 상륙시킬 마땅한 여유 병력이나 부대가 없

는 상황이었다.강 국장의 요점은 현재의 상황에서 포항지구에 공세를 취

하고 있는 북한군 제2군단의 공격을 견제하고 아울러 전면적인 아군의 반

격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독립 제1유격대가 장사에 상륙하여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유격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았다.그 내면의 보다 더 중요

한 이유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하여 적의 관심을 동해안에 묶어 두자

는 것과 적의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부산을 압박하는 북한군 제2군단의

공격예봉을 꺾는다는 것이었다.강 대령은 불원간 유엔군에 의한 대규모

상륙작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대위에게 암시적으로 전달해 주었다.

강 대령의 간곡한 지시에 처음에는 완강하게 불가함을 표명하던 이명흠 부

대장은 육본의 결정사항이고 작전의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것을 듣고 난 후

결국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하지만 그는 막내 동생과 같은 어린 학생

들을 사지로 내보내야 하는 악역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24)

마침내 육군본부「작전명령」제174호(1950.9.10)에 의거하여 출동명령

이 하달되었다.그 내용은 독립 제1유격대대를 동해안 영덕군 남정면 장사

리 해안에 적전 상륙을 전개시켜 북한군 제2군단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아

울러 적의 후방을 교란한다는 것이었다.즉 교량을 파괴하여 북한군의 보

급로를 차단하고 총 반격작전 시 적의 퇴로를 차단한다는 것이었다.25)육

군본부의 작전명령문은 장사상륙작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건이므로

아래와 같이 전문을 소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4)위와 같음.

25)WalterKarig,BattleReport:TheWarinKorea,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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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극비
육본 작명 제174호,육군본부 경남부산,4283.9.10.16:00

1.(1)적 약 2개 사단은 포항(1234-1461)안강(1220-1455)선을 점령하고 계속
남침을 기도하고 있음.
(2)아군 제3사단은 차 적에 대하야 맹렬한 섬멸을 전개하고 있음.

2.군은 일부 부대를 이동하려 함.
3.(1)육본 직할 유격대장은 예하 제1대대를 D일 H시 P장소에 상륙을 감행시켜
동대산(1225-1493)을 거점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제1군단 작전을 유리하게
하라.
(2)세부는 작전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지시케 함.

4.행정사항
(1)보급
가.제3사단장은유격대장과의연락에성공하면유격대에대한보급을담당하라.

(2)후송 및 의료
가.제3사단장은 유격대장과의 연락에 성공하면 유격대에 대한 후송 및 의

료를 담당하라.
(3)수송
가.별도 군수국장의 지시를 받으라.

5.통신사항
(1)제51통신대대장은 좌기 인원과 기재를 동 동격대대에 파견하라.
1)인원
선임하사관 1명,무선통신사 2명(SCR694용),무선통신사 5명(SCR300용),

암호병 1명,무선정비병 1명,유선가설병 2명,계 12명
2)기재
SCR6941대

(2)유격대대장은 우기 인원을 장악 지휘하라.
(3)유격대대장은 제1군단지휘무선망을 경유 육본과 연락하라.통신제원은 별도

지시함.
(4)제1군단장은 우 유격대대와 육군본부와의 무선통신을 군단 지휘망을 이용

중계하라(단 현 군단지휘망의 변동은 없으며 단지 우 유격대대와의 군단 지휘망
내 가입뿐이며).전 대대호출부호는 XF2임.
(5)제4항 실시는 전 대대가 P점 도착 즉시로 개시하라.
(6)유격대대장은 기타 세부지시를 육본 통신감실에서 수령함과 동시에 항공기

와의 연락규정 수령 차 장교 1명을 출두케 하라.
(7)제1항 기입 이외 필요 통신기재도 통신감실에서 수령하라.

총참모장 육군 소장 정일권(직인)

하달법 :구달 후 인쇄 배포
배포구분 :국방부 1부,국방부 1부,제1유격대,1부,인사국 1부,정보국 1부,선
전국 1부,토신 1부,보관 1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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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무 :동해안 영덕지구로 상륙하여 북한군 제2군단(군단장 김무정)의 후방을

교란하라.

② 작전 개시일 :1950년 9월 13일27)

③ 보급 :제1군단에서 수령하라.곤란할 시에는 항공보급을 실시한다.

④ 상륙작전대책 :대형 LST를 이용한다.상륙전을 감행하기에 앞서 상륙지구 전

역에 걸쳐항공기 폭격 및해군 함포사격을실시,적을 섬멸한다음 상륙을 개시한다.

⑤ 전술 고문관으로 전성호 대령을 파견한다.

⑥ 통신 :통신감실에서 12명으로 편성된 무선전신반을 배속 받아 국군 제1군단

지휘 무선망을 경유 육군본부와 통신을 유지하라.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독립 제1유격대대에게 상륙작전을 전개하

여 동대산을 거점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제1군단 작전을 유리하게

하도록 지시하였으며,작전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작전교육국장 강문봉

대령이 조치하도록 명령하였다.이 명령에 따라 강 국장이 명부대장을 호

출하여 작전의 취지를 설명하였던 것이다.

총참모장 명의로 된 작전명령은 먼저 구두로 전달된 후 추후에 문서로

정리하여 하달된 것이었다.따라서 명령문이 작전되기 전에 이미 작전국장

은 총참모장과 논의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명흠 부대장의 증언에 의하면,9월 12일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명령을 하달 받았다고 하였다.26)

작전지역에 대한 상륙방법은 대형 LST를 이용하며,유격대의 상륙전 감

행 직전에는 상륙작전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유엔군 항공기의 지

원도 계획되어 있었다.명령에 의하면 연락장교 1명을 포함하도록 조치하

고 있었다.

이 작전에 참여한 유격대원들은 미처 훈련조차 끝마치지도 못한 자신들

에게 총참모장을 비롯하여 군 수뇌부가 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지

그리고 작전개시일이 왜 9월 14일인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알 리가 없었다.

26)육군본부,『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pp.56~57;『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pp.65~66.

27)장사상륙작전 개시 일자에 관해서 이명흠 부대장은 9월 13일로 증언하였으나,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해군사』등 여러 공식 문헌에 의하면 1950년 9월 14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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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륙전이 실행되고 부대가 부산으로 철수한 후에야 이들은 자신들

의 상륙전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수행된 일종의 양

공작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9월 12일에 출동준비를 위해 명부대 대원들은 부산하게 움직였다.1인당

3일분에 해당하는 피복과 식량,그리고 토치가 파괴용 폭약 및 각종 탄약

이 운반되어 곧바로 대원들 각자에게 분배되었다.28)영문도 모르는 학생

대원들은 들뜬 마음으로 보급품을 수령하였다.어떤 학생은 이제야 진짜

군인과 같이 제대로 무장을 하게 되었다고 좋아하기도 했으며,어떤 학생

은 다소 당황하고 두려움에 젖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이들은 자원한 학

생들이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각오가 남달랐다.

이튿날(9월 13일)오전에 출동을 위한 부대편성이 있었다.이때 편의상

제1유격대대를 사단규모의 병력으로 확대 가정하여 편성하였다.사단 예하

각 연대를 약 180명으로 편성하고 지휘관은 이에 적합한 계급장을 임시로

부착하도록 하였다.일반 대원들 마찬가지 각각 임의로 계급장을 부착하도

록 지시되었다.명부대 대원들 대부분은 정식으로 군번도 부여되지 않았고

계급도 없는 민간인 상태였지만 작전 수행을 위한 부대편성을 완료하였다.

(2)상륙작전 준비

1950년 9월 14일 오전 독립 제1유격대대는 육본 연병장에서 출동준비를

완료하였다.이날 한국 육군은 육해공 총사령관 겸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과 다수의 군 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거행하였다.통상 유

격작전을 계획할 때에는 엄격한 보안이 유지된 가운데 실시하는 것이 일반

적이지만,장사상륙작전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완전히 계획을 노출시킨 채

추진하였고 심지어 출정식 행사에 육군 최고수뇌부까지 참석하여 주목을

끈 것이다.

28)WalterKarig,BattleReport:TheWarinKorea,p.243에 의하면,유격대는 식량도

없이 오직 탄약 50여발 정도만을 수령한 채 장사동으로 상륙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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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식에 참석한 유격대 대원들은 좁은 육군본부의 연병장에 질서정연하

게 집합하였다.이들 전원은 출동에 앞서 각자의 머리카락,손톱,발톱의

일부를 잘라서 봉투에 넣어 육본에 보관시켰다.작전지역으로 출동하기에

앞서서 죽음을 각오하자는 결의의 표시였다.이들은 시간이 충분치 않아

제대로 훈련을 마치지도 못했고 대부분 어린 학도의용군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었지만,실제 이들의 정신력만큼은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유격대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군 제51통신대대에서 통신병 12명을 차출

하여 배속하였다.이들을 통해 상륙부대와 사령부와의 통신연락을 담당하도

록 하였다.

장사상륙작전의 출정식 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한 것은 당시 전선 상황,

즉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선 총반격작전 계획과 관련시켜 볼 때 특별한 의

미를 갖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즉,적의 오열에 부산에서 상륙작전을 준

비 중이라든지 동해상에 상륙작전을 실시할 것 같다든지 하는 오보를 흘려

적어도 포항 일대의 북한군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위협한다든지 또는 인천

상륙작전을 기만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해진 것이다.이미 서해상에서는 이

틀 전 인천상륙작전을 적에게 기만하기 위해 미군과 영국군 연합부대가 군

산에 양동상륙작전을 전개한 바 있었다.29)일개 대대규모의 그것도 현역

병력이 아닌 학병으로 구성된 유격대의 출정에 총참모장까지 참석하여 출

정식을 하였다는 사실은 출정식 자체보다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이 분

명하다고 하겠다.장사상륙작전 계획도 군단 또는 사단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육군본부의 정일권 총참모장 명의로 직접 하달된 것이었다.30)

출정식을 마친 후 대원들은 육본 식당에서 마지막 점심식사를 하였다.

이들은 곧바로 군용트럭에 분승하여 부산항 제4부두로 이동하였다.부두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학도병들은 연도에서 시민들로부터 열렬히 환송을 받았

다.이동하는 장면도 여느 다른 유격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통상 유격작

전은 극비리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오히려 드러내놓고 광고하는 격

29)WalterKarig,BattleReport:TheWarinKorea,pp.211~212.

30)육군본부,「작전명령」제174호(1950.9.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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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작전을 위해 이동 중이라는 것을 짐짓 노출시켰던 것이다.

제4부두에 도착하였을 때 유격대원들은 자신들과 운명을 함께 할 약

2,700톤에 달하는 LST문산호(대한해운공사 소속)가 부둣가에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31)부두에 도착한 유격대원들은 육군본부 작전국 장교들

의 통제 하에 승선준비를 갖추었다.이때 유격대원들은 부두에서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을 목격하였다.즉,부두에는 유엔군에 소속 미군 병사

들이 상당수 집결해 있음을 목격하였고 또 유격대원들은 이들과 함께 번갈

라 문산호에 승선과 하선을 두세 차례 반복하도록 지시받았다.대원들은

그것이 적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지시대로 승선절차

를 따라 승선을 완료하였다.

미군 병사들을 미리 대기시켜 놓았다는 것은 미군과 사전 협조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또 미군 병사들에게 승선과 하선을 몇 차례

반복시켰다는 것은 미군도 문산호에 승선한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노출시

키려는 뜻이 담겨져 있었음을 의미한다.즉 적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이 무렵 유엔군이 대규모의 상륙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정확한 지점과 규모는 파

악하고 있지 못하였다.이러한 적을 기만하기 위해 미군 병사들도 문산호

에 승선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던 것이다.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장사상륙

작전이 갖는 성격을 충분히 대변해 준다고 생각된다.물론 학도병들이나

미군 병사들은 그러한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지

시에 의해 별다른 불평 없이 승하선을 반복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9월 14일 오후 상륙부대는 육군 수뇌부에 신고를 한 후 16:00경

31)LST문산호는 1943년 9월에 미국 인디애나의 제퍼슨빌에서 건조된 2,366톤의 LST-1

Class전차 상륙함이었다.이 함정은 건조 후 태평양 함대사령부에 배치되었으며 1944

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있었던 마리아나 작전에 참가하였으며,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많은 해전에 참전하여 활동하였다.종전 이후 그 함정은 1946년 1월 임무가 해

제되어 재고로 처리되어 보관되다가 1947년 2월 다시 한국정부에 매각되어 '문산함'이라

는 새로운 함정의 이름을 부여받았다.문산함은 대한해운공사에서 운영하다가 6.25전쟁

이 발발하자 해군에 징발되었다.http://www.betanews.net/bbs/read.html?tkind=

6&lkind=45&num=3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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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제4부두에서 LST문산호에 승선을 완료하였다.출발 당시 승선한

총인원은 명부대장 이명흠 대위 이하 독립 제1유격대대 772명,육본 파견

제51통신대 통신병 12명,문산호 선장 황재중 등 선원 42명,해군 헌병 5

명,선박안내 미군 장교 1명(해리슨 중위)과 하사관 1명(쿠퍼 상사),통역

1명,전성호 대령과 연락원 3명,민간 고문인 박영선 외 2명 등 총 841명

이었다.32)

4.장사상륙작전의 전개과정

(1)장사로의 항진과 상륙작전

부산항 제4부두에서 상륙부대를 실고 출항준비를 마친 문산호는 1950년

9월 14일 16:00마침내 출항하였다.병력을 가득히 실은 문산호(선장 민간

인 황재중)는 미 해군 구축함 엔디코트함(Endicott,JohnC.Jolly)의 호

위를 받으며 부산항을 북상하여 장사리를 향해 나아갔다.33)문산호와 구축함

엔디코트함과의 통신망이라고는 해리슨 중위의 소형 휴대무전기뿐이었다.

동해 바다는 태풍 케지아의 마지막 영향으로 바람이 세차고 파도가 높은

편이었다.작전 내용이나 행선지도 모르는 채 승선한 대원들은 처음 타보

32)육군본부,『한국전쟁과 유격전』,p.57에는 840명으로 기술하였으나,이 숫자는 미군 하

사관 1명이 빼고 계산된 수치이다.『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pp.80~81에 의하면,총

탑승 인원이 부대장,4개 중대,육본 통신병 12명 등 772명,문산호 선원 42명,해군 헌

병 5명,미군 고문 1명,통역 1명,전성호 대령과 연락원 3명,민간 고문인 박영선 외 2명

등 총 828명으로 기록하고 있다.이는 772명에 통신병 12명을 포함시킨 기억의 착오라고

판단된다.

33)일부 연구에서는 이명흠 부대장의 증언을 근거로 LST문산호를 호위한 것이 영국 구축함

Q-34호라고 기술하고 있으나(육군본부,『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p.58;조성훈,『한국

전쟁의 유격전사』,p.101),이는 미 해군구축함 엔디코트(Endicott)함을 잘못 기록한 것

이다.JamesA.Field,김종기 역,『미 해군 한국참전사』,해군본부,1985,p.269;

WalterKarig,BattleReport:TheWarinKorea,p.244;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

국전쟁사 제3권,p.647;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인천상륙작전』,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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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군함과 선상에서 지급된 푸짐한 식사와 보급품에 다소 흥분한 듯하였으

나,어린 학생들을 사지에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부대장의 마음은

사뭇 달랐다.

문산호가 부산항 출발 후 약 1시간쯤 지나면서부터 배멀미하는 대원들이

속출하였으나,몇 시간의 항해 끝에 마침내 9월 15일 새벽 장사리 해안에

접근하였다.본래 LST는 주로 상륙에만 이용될 뿐 장거리 항해에는 부적합

하였다.문산호 선장은 9월 15일 새벽 05:00무렵 상륙 목적지 해상 4Km

떨어진 곳에 도달했을 때 짙은 안개가 끼어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웠다.이

때부터 바람이 일어 상륙을 개시할 때에는 파도가 더욱 높아졌다.엔티코

트함의 지시에 의해 즉시 투묘(닻을 내림)하여 착안하려 했으나 심각한 농

무와 풍파로 인해 착안하기 어려웠다.

이때 갑자기 북한군이 장사동 북방 부흥리 고지와 남방 지경리 고지에서

상륙부대를 향하여 맹렬한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이명흠 부대장은 선장

실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전성호 대령 등과 함께 상륙작전을 검토하고 있었

다.이때 북한군의 박격포탄이 선장실을 뚫고 들어와 전성호 대령을 비롯

하여 몇몇이 부상을 입었으며 선장실의 기기와 주요 기관부가 파손되는 피

해가 있었다.불행하게도 유격전에 경험이 많은 전성호 대령은 적의 사격

에 대퇴부에 부상을 입어 과다출혈로 전사하고 말았다.34)문산호는 순식간

에 적의 화력권에서 이탈할 수도 백사장에 댈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

하고 말았다.

명부대장은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공대를 편성하였다.

34)유격대의 전술고문인 전성호 대령의 전사 경위에 관해서는 관련 연구마다 다소 상이하게

기술하고 있다.육군본부,『한국전쟁과 유격전』,p.60에서는 17일 15:30경 문산호 선장

인 황재중과 함께 작은 배로 남하하다가 전복되어 사망했다고 했으며,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p.127과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3권,p.650에서는 첫날의 재

난에서 전성호 대령을 비롯하여 많은 병사들이 적의 사격을 받아 또는 심한 파도에 휩쓸

려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육군본부,『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에서는 전성호 대령이 적

탄에 대퇴부를 맞고 출혈이 심해 사망했다고 하여 전사경위를 각기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이에 관한 고증은 현재 자료의 부족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육군본부의 기록에 따

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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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먼저 7명의 특공조를 차출하여 문산호에 밧줄을 걸어 백사장에 있는

소나무와 연결하도록 지시하였다.이는 통상 상륙작전 시 불가피한 상황에

서 마지막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최후의 수단으로 대원들이 밧

줄에 의지하여 상륙을 시도한다는 것이었다.강풍으로 인해 밧줄을 잇던

몇 명의 대원들이 5~6m에 달하는 강한 파도에 휩쓸려 순식간에 희생되었

다.그들의 뒤를 이어 몇 명의 특공대원들이 다시 밧줄연결을 시도하였고,

이들은 결국 미 구축함 엔디코트함의 맹렬한 함포 지원사격에 힘입어 해안

에 도달하는데 상공하였다.그리하여 마침내 문산호와 해안의 상륙지점간에

4조의 밧줄이 이어졌다.

상륙부대는 해안 약 30미터 거리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상륙을 시도하였

다.그러나 바로 이때 북한군 진지에서 사격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대원

들은 적의 사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풍파는 더

욱 심해지고 적의 포화 역시 더욱 맹렬해졌다.결국 집중포화를 받고 있던

문산호는 05:30경에 선미가 파괴되면서 선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으며,

06:00경에 이르러 암초(북위 36도 16′30″,동경 129도 22′36″에 얹혀 선

복에 구멍이 뚫린 채 쐐기처럼 단단히 박혀 완전히 횡으로 완전히 좌초되

고 말았다.35)

문산호가 암초에 좌초되어 접안하지 못하였으나,명부대장은 계속 상륙

을 독려하였다.대원들은 밧줄을 의지하여 빗발치는 적의 사격과 포화를

무릅쓰고 상륙을 강행하였다.전면에 있는 적의 초소와 좌우 고지에 위치

한 박격포와 기관총 진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격망을 뚫고 상륙한다는 것

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하지만 현 상황에서 다른 대

안이 없었다.

곧이어 양측 간에 치열한 사격전이 전개되었다.장사리의 새벽 해안은

불빛과 소음으로 가득 찼다.일부 대원들은 강한 파도에 휩쓸려 희생되었

으며 상륙 중에도 적의 사격에 쓰러지는 대원들이 속출하였다.작전에 참

35)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해군사 제1집,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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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였던 장사상륙작전동지회 사무국장 배수용은 훗날 “당시의 처절했던 상

황이 머릿속을 스쳐갈 때마다 지금도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

고 회상하였다.36)

제1차로 상륙을 완료한 제28연대(제1중대)대원들은 문산호에 대해 사격

을 가하고 있는 적의 토치카로 육박하였다.양측 간에 수류탄전이 전개되

는 중에 선두에서 대원들을 지휘하던 제28연대장 이영훈 대령(중위)이 적

이 쏜 탄환에 맞아 전사를 하고 말았다.상륙부대는 09:00경 전원이 상륙

을 완료하였다.그러나 상륙작전 중에 연대장이 전사하고 다수의 병사가

사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탄약을 해중에 유실하게 되어 부대원의

사기가 극도로 약화되었다.당시 유격대 부관이었던 백운봉의 회고에 의하

면,상륙시에 60여명이 전사하고 9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적에게 포위된 상륙부대는 이 상황을 미 구축함에 알리기 위해 전마선 1척

을 부상병 20명과 경계병을 편승시켜 출발하도록 했으나,높은 파도에 휩

쓸려 배가 전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9명이 익사하고 말았다.이에 미 구축

함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선원들도 상륙하여 유격대와 함께 전투에 참가하

였으나,선장 이하 7명이 전사하는 등 고전을 겪었다.37)

출발 전에 명부대장은 육본 관계관들로부터 유격대가 상륙 시에 유엔군

측으로부터 항공폭격과 함포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들었다.상륙전에 먼저

유엔 해ㆍ공군이 북한군 진지에 화력 집중하여 적의 화력을 무력화시킨 후

유격대가 상륙할 계획이었다.그러나 문산호를 인도하여 장사동으로 출동한

것은 미 구축함 엔디코트함 1척뿐이었다.엔디코트함은 도착 즉시 함포지

원 사격을 실시하였다.최초 계획되었던 항공기에 의한 공중지원은 아예

없는 상황이었다.

항공지원 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에 불과한 것이었다.실제로 육군본부는

공군본부나 유엔공군과 항공지원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었다.한국 해군으

로부터 문산호가 지원된 사실은 상륙작전 자체에 관해 해군본부와 협의가

36)육군본부,『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pp.58~59.

37)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해군사』제1집,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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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또 미 해군 엔디코트함이 지원되었다는 사실은 유엔 해군과도 지

원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러나 공군은 아예 지원이 없는

상황이었다.정일권 육군 총참모장의 명령에 의하면,“유격대대장은 항공기

와의 연락규정 수령 차 장교 1명을 출두케 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한국

또는 유엔 공군으로부터 공중지원을 검토하였음은 파악할 수 있으나,실제

작전에서는 왜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2)구조와 철수작전

문산호가 좌초되었다는 사실이 육본에 보고되자,육본은 즉시 그 사실을

유엔 해군에도 보고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이에 동해안 삼척 전방 해상

에 위치하고 있던 동해안전대사령관 하트먼 소장은 엔디코트함이 중계하는

해안사격 요청을 받고,그의 기함 헬레나호로 뒤늦게 조난 해역에 도착하

였다.그는 먼저 헬리콥터를 보내 해안의 상황을 확인하도록 했으나,기상

악화로 피아의 식별마저 곤란한 상황이었다.

하트먼 소장은 일기가 다소 호전되자 다시 두 번째 헬리콥터를 투입하였

고,이때 구조되어 온 해리슨 중위와 쿠퍼 상사를 통해 비로소 대체적인

해안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38)그러나 그는 당시의 상황과 기상 상태로

보아 자체 보유한 소형 주정으로나,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 위급한 상황을

호전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는 조난선을 구조하기 위한 선박을

즉시 파견해 주도록 부산에 무전으로 요청하는 한편,함포 사격으로 상륙

부대를 지원하였다.

급보를 접한 해군본부는 곧 부산항에서 구조용 예인선 LT1호를 급파하

였다.22:00경 출항한 LT1호는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16일 07:00현지에

도착하여 구조에 착수하였다.그러나 문산호가 깊이 좌초되어 일몰과 동시

에 감포로 돌아왔고,해군 304정도 출동하였으나 풍랑이 심하고 시계가 불

량하여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구룡포로 돌아왔다.39)

38)WalterKarig,BattleReport:TheWarinKorea,,p.246.

39)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해군사』제1집,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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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먼 제독은 다음날(17일)도 좌초된 문산호의 구조는 기대할 수 없게

되자,헬리콥터 편으로 이명흠 유격대장을 불러 다른 구조선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시키고 다른 애로사항을 물었다.헬레나호에는

동승하고 있던 한국해군 연락장교 정익조 소령이 통역을 담당하였다.이

대위는 식량과 탄약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함포의 계속 지원을 요청하였다.

하트먼 제독은 이 대위를 격려하여 해안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휴대용 식량

을 해안으로 지원해 주었다.40)

문산호의 구출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해군본부는 9월 18일 아침 즉시

육군본부에 “현 상륙부대를 구출하려면 증원부대를 증파하거나 또는 철수하

는 것이 합당하다”고 통보하였다.그리고 상륙부대의 철수를 지원하고자 해

군중위 김형봉 책임장교로 조치원호(LST)를 현지에 급파하였다.동시에 이

날(18일)15:00경 항공기를 현지에 보내어 전단을 살포하여 구조 LST가

곧 현지에 급파이며 상륙부대는 선박 근처를 확보하고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약간의 탄약과 의료품을 투하해 주었다.41)

마침내 9월 19일 06:00,부산에서 급파된 해군 수송선인 LST조치원호가

조난 현장에 도착하였다.42)당시 부근 해상에는 미군 함대 LT2척과 LST

3척이 부유하여 지원하고 있었다.현지에 도착한 조치원호는 미군 LT미

육군소령 스피어 함장의 지시로 곧 문산호 구축작업에 착수하였다.43)스피

어 소령은 곧장 문산호로 올라와 구조작업을 상의하였다.44)논의를 통해

먼저 환자를 싣고 제28연대,제37연대,사령부 제32연대,제29연대의 순위

40)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인천상륙작전』,p.127.

41)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해군사』제1집,p.126.

42)WalterKarig,BattleReport:TheWarinKorea,p.250에는 9월 18일 이른 아침에 도

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어,자료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43)미 육군 스피어 소령은 미 상륙전 훈련센터 소속으로 상륙작전 전문가로 한국전 초기작

전시 육군으로는 유일하게 미 해군으로부터 해군 십자훈장을 수여받았다.WalterKarig,

BattleReport:TheWarinKorea,p.7에는 스피어 소령이 장사동으로 간 것은 유격대

에게 큰 행운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44)육군본부,『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pp.147~148에서는 19일 05:00경 LST조치원호로

부터 미 해군소령 1명이 철수작전을 논의하기 위하여 유격대 사령부가 있는 문산호로 올라

왔다고 하였으나,조치원호의 도착 시간은 06:00이며,스피어 소령은 미 육군 장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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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철수 순서가 정해졌다.

스피어 소령은 조치원호를 문산호가 좌초한 북한 약 400야드 지점에 착

안할 것을 조언했으나,선장이 좌초를 걱정하여 거절하자,직접 조치원호에

뛰어 올라 직접 조타하여 육지로부터 약 30m 지점에 착안시켰다.그는 곧

높은 파도를 무릅쓰고 해안에 상륙하여 구조작업을 지휘하였다.이때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조치원호의 해안 접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그러므로

조치원호와 육지를 밧줄로 연결한 후 밧줄을 잡고 승선하도록 결정하였다.

유격대원들은 구명대에 5∼6명씩 타고 육지로부터 연결된 로프를 잡고

조치원호까지 이동하였다.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북한군의 사격이 집중되어

사상자가 속출하였다.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훈련이 부족했던 유격대원들은

파도에 겁을 먹어 밧줄만을 붙들고 떨고 있는 상황이었다.대부분의 어린

대원들이 패닉상황에 빠져 있어 구조가 순조롭지 못하였다.

조치원호가 조난선 북쪽으로 접근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부근 고지일대에

위치한 북한군의 박격포화가 다시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적은 아군이 다

시 상륙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필사적으로 사격을 가해왔다.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06:30경부터 철수가 시작되었다.아군 공군기 3

대가 접근하는 북한군 진지에 대해 기총소사로 엄호해 주었다.아군 함포

와 항공기가 엄호사격을 개시하여 북한군 방어진지에 로케트포와 네이팜사

격이 집중되고 함포가 측방으로 차단사격을 실시하여 적의 화력을 제압하

였다.북한군의 공격이 주춤한 틈을 이용하여 육지와 LST사이에 밧줄을

연결하고 그 밧줄을 이용해서 보트로 일단 환자들을 수송하기 시작하였다.

환자 수송이 마무리된 후 곧이어 대원들의 철수가 이루어졌다.

대원들은 천신만고 끝에 갑판에 올랐으나 그곳 역시 안전하지가 않았다.

1진으로 승선한 대원들은 적의 박격포탄이 조치원호 갑판에 낙탄되어 상당

수 목숨을 잃는 희생을 치렀다.갑판의 군데군데에 살점과 피가 엉겨 붙어

있었고,부상한 대원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통곡하였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이었다.

유격대원들은 처음에는 하나의 장비라도 회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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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한 채로 승선을 시도하였으나,배에 오르는 도중에 파도에 휩쓸리는

대원들이 속출함에 따라 비무장으로 승선하도록 변경하였다.대원들은 로프

에 주렁주렁 매달려 조치원호로 승선하였다.도중에 힘이 다하여 엉겁결에

손을 놓은 몇몇 대원들이 파도에 떠밀려 바다 속으로 끌려들어갔다.45)구

조작업 중에도 미군 장교 1명이 부상을 당하고 상륙대원들 중 전사 9명,

부상 12명의 피해를 입었다.46)

이날(19일)13:00경 결국 조치원호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아직 해안에

는 2개 대대 병력 60명이 남아 북한군과 교전을 계속하고 있었다.당초 조

치원호 승선 완료시간이 12:00경까지 예정되었으나 승선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의 박격포탄과 소총탄이 주위와 함상에 집중되었다.조치원호

함장은 북한군의 공격으로 LST가 손상될 위험에 놓였다고 판단하여 더 이

상의 승선을 중지하고 떠날 것을 재촉했다.명부대장은 간곡히 사정하기도

하고 위협도 하면서 대원들의 전원 철수를 독려하여 30여명의 대원들이 더

철수하였다.상황이 악화되고 설상가상으로 간조가 시작되자 스피어 소령은

결국 밧줄을 절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그리하여 조치원호는 7시간에 걸

친 구조 작업에 종지부를 찍고 13:33경 해안을 빠져 나와야 했다.

결국 유격대원과 문산호 승조원 등 110명의 부상자를 포함하여 725명을

구출하고 다음날 20일 20:00부산항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했다.47)그러나

45)후에 알려진 바로는 유격대의 철수작전이 끝나고 난 직후 해변가에 많은 유격대원들의
시체가 떠밀려 와서 동리 주민들이 수거하여 장사를 치러 주었다고 한다.육군본부,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p.148.현재 장사상륙지 일대는 영덕군과 참전자동지회가 국
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장사상륙작전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46)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해군사』제1집,p.127.

47)위의 책,pp.127~128.조치원호에 탑승 구조된 총인원과 부산항에 도착한 시간,그리고

장사동 해안에 잔류된 인원수 등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WalterKarig,
BattleReport:TheWarinKorea,p.254에는 조치원호에는 110명의 부상자 및 선원을
포함하여 총 725명이 탑승 구조되었다고 하였으며,전사편찬위원회,『인천상륙작전』,
p.128에는 유격대원과 문산호 승조원 등 110명의 부상자를 포함하여 700여명을 구조하

였으나,129명이 전사하였으며,39명이 잔류하였다고 하였다.해군본부 정작참모부 군사
연구실,『작전경과보고서』1-12,육군본부,2001,pp.190~194.에는 대원 640명을 승선
시킨 LST가 9월 20일 새벽 2시경 무사히 부산항에 귀환했다고 되어 있다.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유격대』,p.63에는 640명의 생존대원들을 승선시켜 9월 20일 06시 부산항

에 입항하였다고 하였다.



6ㆍ25전쟁 초기 장사상륙작전의 전개과정과 성격 67

장사상륙작전에서 대원 139명이 전사하였으며48),조치원호가 철수할 때까

지 마지막 지상 엄호부대인 제29연대 제5대대 병력 39명이 미처 배에 오르

지 못하고 해안에 남겨졌다.49)

장사 해안에 잔류한 대원들은 조치원호가 철수한 직후 적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이들 중 후에 극적으로 탈출한 고규혁은 당시의 절망적이던 상황

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즉,“우리들은 먼저 승선하는 대원들을 엄

호하며 승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치원호가 문을 닫아 버리

고 움직이기 시작하였다.곧이어 사격을 가하고 있던 적들이 일시에 해안

으로 몰려와서 결국 우리들은 포로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그는 또 “포로

가 된 대원들은 해안에서 하루를 보낸 후 이튿날 북한군의 퇴각대열에 끼

여 북으로 끌려갔다.대원들은 4명 1개조로 북한군 환자 1명씩을 운반했다.

가는 도중에 북한군 여러 부대와 합류하여 행군 대열은 길어졌으며,어느

날 저녁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나는 다른 3명과 극적으로 탈환하여

진격 중이던 아군에 의해 구출되었다“고 했다.50)

한편 조치원호가 부산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명흠 부대장은 즉시 결과보고

를 위해 즉시 육군본부로 향했다.그러나 그가 육군분부에 도착했을 때 전

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다.그의 증언에 의하면,그가 강문봉 작

전국장 이하 상륙작전에 관계하였던 장교들을 만났을 때 모두가 살아 돌아

온 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고 했다.51)최초 장사로

출항하기 위한 출정식에서 육군 총참모장까지 배석하여 대대적인 행사를

마련해 준 것에 비해 너무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육본의 사후 조치

는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당시의 정황이야 어찌되었든 육본의 조치는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었다.

통상 유격전은 극비리에 추진하고 사후에도 극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

48)국방부의 공식 발표(국방부,인근 제24176-881호,1980.7.24)에 근거한 수치이다.육군
본부,『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p.128재인용.

49)WalterKarig,BattleReport:TheWarinKorea,p.254에는 유격대원 중 32명이 선

박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해안에 잔류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50)육군본부,『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p.149.

51)위의 책,pp.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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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육본 관계관들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유격대를 장사해안으로 투입한 후에나 유격대가 부산으로 귀환한 이후에나

아무런 후속 조치도 없이 방기한 점은 무책임한 것이었다.52)

명부대장에 의하면,보고서를 작성하여 작전국장과 총참모장에게 상륙작

전의 전모를 보고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작전을 완료하였다.유격대 대원들은

부두에서 대기하던 중에 우연히 뿌려진 신문호위를 읽고 난 후에야 자신들

이 참여한 장사동 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 수행을 기만하기 위하여 계획

된 양공작전이었음을 알았다고 한다.53)

4.결어-장사상륙작전의 성격

이상으로 육군본부 독립 제1유격대대의 장사상륙작전과 철수과정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본 장에서는 결어에 대신하여 장사상륙작전의 성격에

관해서 정리하기로 한다.장사상륙작전에 투입된 유격대원들은 대부분 어린

학도의용군으로 편성되어 현역 군인들 이상의 투혼을 발휘하며 상륙작전을

수행하였다.

최초 독립 제1유격대대가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과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유격대장은 예하 제1대대를 D일 H시 P장

소에 상륙을 감행시켜 동대산을 거점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제1군단

작전을 유리하게 하라”는 것이었다.이러한 최초의 임무를 고려하면 장사상

륙작전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독립 제1유격대대는 문산호의 좌초와 태풍으로 인한 파고 등 어려

운 상황속에서도 명부대장의 지휘 아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륙작전을 전

52)장사 앞바다에 좌초되었던 문산호도 당시 장사 부근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휴전이후 상당기간까지 처리되지 않고 해안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53)육군본부,『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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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여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작전에 성공하였다.교두보의 확보는 장사일

대의 북한군뿐만 아니라 포항일대의 북한군주력에 대해서도 위협을 가할

수 있었으며,무엇보다 적의 주보급로상의 교량을 폭파함으로써 북한군의

주요 병참선인 포항,영천 방면으로 통하는 국도를 차단하여 적군의 보급

작전을 마비시키는데 기여하였다.비록 유격대가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적

의 배후에서 고립되긴 하였지만 일단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상륙전의 목

표는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이었다.

둘째,낙동강선 일대의 북한군 주력의 전력을 약화시킴으로써 한국군 제

1군단 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정일권 총장의 명령대로 ‘아군 제1군단 작

전에 유리하게 하라’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이었다.당시 낙동강선

의 북한군 제2군단은 주력은 형산강 지역에서 부산으로의 진격로를 돌파하

기 위해 거의 전력을 투입하고 있었으나,아군이 후방지역인 장사에 상륙

작전을 전개하자 전선에 투입된 일부 부대를 후방 지역으로 전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후방과 퇴로 차단의 위협을 느낀 북한군 제2군단은 아군 유격

대를 격퇴하고 보급로를 개척하기 위해 제5사단 일부부대를 전용하였다.

이 사실은 낙동강선의 북한군주력의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을 보여준다.

셋째,아군의 유격부대가 적의 후방인 영덕지구에 상륙하여 적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54)

장사상륙작전은 북한군 지휘부에 심리적이며 전략적인 타격을 주었던 것이

다.당시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국군과 유엔군이 상륙작전을 전개할 것이라

는 사실은 판단하고 있었지만,정확한 상륙지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군이 동해안 장사 지역으로 상륙작전을 전개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적의 지휘부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혼란을 주었다.따라서 이는 유격대 최

초의 목표인 양공작전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54)「맥아더가 이종훈 부대장에게 보낸 서한」(1960.10.31),육군본부,『한국전쟁시 학도의

용군』,p.129에 의하면,맥아더 장군은 장사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을 지원하는 작전이

었으며,유격대에 참전한 772명은 큰 귀감이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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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장사상륙작전은 전술적인 측면 즉,작전 계획,부대 편성,훈

련 및 장비 수준,해군과 공군 지원 상황,그리고 구조,철수,피해 규모

등 측면 -에서는 무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한 작전이

었으나,전략적인 측면 즉,육군본부 지휘부가 목표로 설정하였던 국군 제1

군단 전선을 유리하게 하고 나아가 인천상륙작전을 기만한다는 측면 -에

서는 성공한 작전이었다고 평가된다.

(원고투고일:2011.4.1, 심사수정일:2011.4.21,게재확정일:20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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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Jangsa'sLandingOperationsduringtheKoreanWar

Yang,Yong-jo

This study is on the Jangsa's Landing Operations rightbefore the

Incheon's Landing Operations during the Korean War.Atnighton

September12,aCombinedForcesoftheROK,USandBritishtroopsdared

tomakeafeintamphibiousoperationsinGunsan,whileontheeastcoast

fortwoconsecutivedays,onSeptember14and15,UNaircrafthithardonthe

Samcheokarea,anotherpossiblelandingarea,todivertenemy'sconcernon

thewest.

ThestudentvolunteersoldiersoftheROK1stIndependentAnti-Guerrilla

BattalionledbyCapt.LeeMyeong-hum (LaterrenamedLeeChong-hun)

evenpracticallylandedatthebeachinJangsa,southofPohang,atdawn

onSeptember15.

Unfortunately,however,astheirLandingShipDock hadrun aground

becauseofthetyphoonKezia,theywereexposedtoenemytroopsthere.

They foughtagainsttheenemy on thebeach capturing a nearby hill

position.Buttheywithdrewsufferingheavelosses.

Inbrief,theIncheon'sLandingOperationshadbeeninprogressundera

carefullythought-outdeception operations.Operationalsecuritymeasures

hadbeensothroughthattheUSFarEastCommandhadnottransmitted

theirreportstotheJointChiefsofStaffattherightmomentandtheJCS

misunderstoodtheFEC.

ThisJangsa'sLandingOperationsisanalyzedthatitwassuccessfu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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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viewtheyhaveachievedtheoperationalpurposeinspiteofmanyvictimsof

soldiers.

Key Words :Incheon Landing Operations,Jangsa Landing Operations,

GunsanLandingOperations,FeintOperations,TheBattleof

Pohang,MyeongBattalion,LeeMyeong-hum,MunsanShip,

LST




